
아시아인, 백인보다 체지방 많다
WHO의 비만기준 맞지 않아 … 오랜 기근으로 자연도태 현상

아시아인은 백인보다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체격이 날씬하고 체중이 정상이라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올

수 있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같은 질환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홍콩, 인디아, 타이, 말레이지아, 피지, 인도네시아, 싱가폴,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10개국에서 개별적

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겉으로 보기에는 체격이 작고 체지방이 많지 않아 보이

지만 과체중이나 비만의 특징적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시아인들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과체중과 비만을 측정하는

표준방법인 체격지수(BMI- Body-Mass Index)를 이것이 맞지 않는 아시아인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

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관련 질환을 줄이기 위해 1997년 제정한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25 이상이면 과체중이고 30이 넘으면 비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아시아 10개국 조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아시아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체지방이 많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아시아인은 BMI가 25라도 과체중이 되고도 남는다는 얘기이다.

즉, 아시아인은 백인과 체중과 신장이 같더라도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과체중-비만과 관련된 질환에 걸

릴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WHO는 아시아인의 BMI 표준수치를 23으로 낮추었다. BMI가 23을 넘으면 과체중이고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에서는 BMI가 23을 넘어서면서 심장병 위험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디아에서는 BMI

24.5인 도시 거주자가 BMI가 같은 농촌주민들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4배, 고혈압이 2.5배, 심장병이 2배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에 사는 병원 사무요원 프라파이 레르트피파트 여인(44)은 체중 55kg, 신장 1.53m로 BMI 23.5의 날씬한

체격이지만 혈압이 높아 식이요법과 함께 매일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다.

아시아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체지방이 많은 이유를 과학자들은 진화론, 임신부의 영양상태, 운동부족 등 여

러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미국 록펠러대학의 제프리 프리드맨 박사는 아시아인들이 체지방이 많은 것은 오랜 기근에 의한 자연도태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옛날 중국, 인디아 같은 기근이 빈발하는 지역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체지방

을 저장하도록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형성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아시아 10개국 조사결과를 분석한 WHO의 전문학자 K.S. 레디 박사는 임신부의 영양상태를 이유로 지적한

다. 태아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 소비를 절약하도록 대사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나중 먹을

것이 넉넉해지면 대사 메커니즘이 이를 제대로 연소시키지 못해 과잉 지방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단순한 운동부족으로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운동량이 적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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